
다. 의도적인 개방교합 형성후 상하악 구치부에 가한 함입

력으로 상하악 구치부도 소량의 함입이 관찰되었고 하악 

구치는 전방이동 하였습니다. 치료후 ANB 6.8°, APDI 

72.5°로 개선 되었고 FH/U1 105.9°로 증가되었습니다.  

상악 전치의 치근 이동을 통한 A point의 후방이동으로 

A-Nper 4.7mm로 감소되었고 하악의 반시계 방향 회전

으로 Pog-Nper는 -4.4mm로 증가되어 안모가 개선되었

습니다. 하악의 반시계 방향 회전으로 인해 FMA가 21.4°

로 감소하였지만 전하안면 고경의 비율은 양호하였습니

다. 비교적 많은 양의 상하악 전치의 함입이 있었지만 치

근흡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악 전치의 함입으로 resting시 상악 전치의 노출은 

줄었으나 스마일시에는 적절한 상악 전치의 노출을 보였

습니다. 하악 전치 함입시 발생하는 순측 모멘트로 인해 

IMPA가 증가되어 향후 하악 전치 크라우딩 재발 가능성

이 있어 관찰이 요구되며 긴 치료 기간에 대한 부담감과 

환자의 내원 문제로 인해 전치부 피니싱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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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박경호 원장

·미소그리다치과 원장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치과교정학 석사 박사

·경북대학교 병원 치과 교정과 인턴, 레지던트

·경북대학교 병원 치과 교정과 임상강사,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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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소식,풍성한읽을거리

필요한치과정보,

치과의사독자분들의

기쁨이되겠습니다.


